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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친미·독립성향인집권민주진보당(민진

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자, 선거 기

간내내라이후보를비난해온중국정부

는이번결과가대만의 ‘주류민의’를대

변하는것이아니며중국과대만의통일

은필연적이라는입장을내놨다.

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의대만

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천

빈화 대변인은 이날 라이 후보 당선이

확정되고 2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45

분께(현지시간)이같은공식입장을발

표했다.

천대변인은“이번대만지역의두선

거(대선과 총선) 결과는 민진당이 섬

(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중

국의대만’뷻이라고밝혔다.

그는“이번선거는양안(兩岸·중국과

대만)관계의기본구도와발전방향을

바꿀수없고,양안의동포가갈수록가

깝고친밀해지려는공동의바람을바꿀

수 없다”며 “조국이 결국 통일될 것이

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점은

더욱막을수없다”고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직전 대선·

총선인2020년선거에비해민진당지지

세가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진당은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

선에서 승리하기는 했으나 득표율(40.0

5%)은 국민당과 양자 대결이었던 2020

년 대선(차이잉원 현 총통 당선·57.13

%)에비해확연히줄었다.

민진당은총선에서도전체113석중61

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2020년과

달리올해는51-52석에그쳐앞으로 ‘여소

야대’정국이불가피해진상황이다.

중국외교부는이번선거결과에도중

국과국제사회에서‘하나의중국’원칙에

는변함이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

외교부대변인은오후11시55분께기

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

한입장문에서“대만문제는중국의내

정”이라며 “대만 섬 안의 형세가 어떻

게 변화하든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

이 있고,대만은중국의일부라는 기본

적사실은바뀌지않을것”이라고말했

다.

대변인은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독립’분열에반대하며,

‘두 개의 중국’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해협

의평화와안정을지키는‘정해신침’(定

海神針·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사

용하는 여의봉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상황을 안정시키는 신비로운 침이라는

의미)”이라며 “국제 사회가 계속 하나

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활동에반대하며국가통일이라는

정의로운사업을완수하려는중국인민

을 이해·지지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

다. /연합뉴스

中, 븮친미븯라이칭더당선에“대만주류민의대변못해”
당선확정2시간여만에담당기구공식입장“조국통일필연뷻

中 “‘하나의중국븯불변…국제사회통일지지하리라믿어”

지난13일(현지시간)대만총통선거에서승리한집권민진당라이칭더당선인이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 /AP=연합뉴스

“죽음과 살인,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생을사랑하는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가자지구남부라파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아버지 모

하메드 지브릴씨의 말에서는 사뭇 굳

은의지가느껴졌다.

13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지

브릴씨의딸아프난(17)과신랑무스타

파 샴라크(26)는 전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버려진 학교 작은 교실에서

조촐한결혼식을올렸다.

가족과 친구들은 신랑·신부를 둘러

싸고박수와환호를보냈고,빨간색자

수가 박힌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관

을쓴아프난은환한미소를지었다.

신랑·신부가 춤을 추는 동안 하객들

은 하얀 무스를 뿌리며 이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양가 부모들은 애초에는 전쟁이 끝

난뒤결혼식을하길바랐지만,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고 결

국엔이들의결혼을승낙했다.

하지만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결

혼을 준비하는 일은 그야말로 난관의

연속이었다.

매일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뤄지는

가운데, 신랑의 삼촌 아이만 샴라크씨

는 “신랑이 살 예정이던 집이 파괴됐

다”고전했다.

모하메드 지브릴씨도 “통상처럼 결

혼준비를하는것은불가능하고,전통

예식또한할수가없다”며 “비싸고찾

기어려웠지만옷은겨우구할수있었

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삶은계속된다”…가자지구피란중결혼식에잠시‘웃음꽃’
양가모두공습피해피란…폐교건물서식올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남부라파에서 팔레스타인 커플의 결혼식이 열렸다. 사진은 신부가 아버

지의손을잡고걸어가는모습. /AFP=연합뉴스

전세계적인인기를누린시트콤 ‘프

렌즈’대본이폐기직전발견돼경매에

서 2만2천파운드(약 3천700만원)에 낙

찰됐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경매사 핸슨 로

스는 26년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프

렌즈’ 대본이 최근 경매에서 2만2천파

운드에팔렸다고밝혔다.

예상가 600-800파운드(약 100만-134

만원)를 크게 웃도는 액수다. 낙찰자

정보는공개되지않았다.

이대본은‘프렌즈’시즌4의2부작에

피소드‘로스의결혼식’대본이다.

1998년 해당 에피소드의 촬영이 끝난

뒤 당시 현장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맡

은 한 직원이 에피소드 결말 유출을 막

기 위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대본을

회수했다고 한다.

이 직원은 “촬영이 끝나고 몇 주 뒤

쓰레기통에서 그것(대본)을 발견했

다”며 “어떻게해야할지몰라내사무

실에보관해뒀다”고말했다.

1년 뒤인 1999년 퇴사한 그는 이 대본

을집으로가져갔다.이후20년뒤이사를

계기로청소를하던중잊고있던대본을

발견,이번경매에내놨다. /연합뉴스

26년전쓰레기통서발견된

‘프렌즈’대본 3천700만원에팔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스와노

세(諏訪之瀨)섬에서 14일 오전 0시22

분께 화산이 분화했다고 일본 기상청

이밝혔다.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화산폭발로분화구에서약1㎞

떨어진지점까지화산자갈인분석(噴

石)이 날아갔고, 분화구에서 500ｍ를

넘는상공까지연기가치솟았다.

규슈섬 남부에 있는 작은 섬인 스와

노세섬에는 8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

며,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N

HK는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스와노세섬 화산 경

계수준을‘분화구주변규제’에해당하

는 레벨 2에서 ‘입산 규제’에 해당하는

레벨3으로상향조정했다.

스와노세섬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화산 폭발이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

를보였다. /연합뉴스

日규슈스와노세섬화산분화…500ｍ이상연기치솟아
태국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가장 만

나고 싶은 인물로 K팝 그룹 블랙핑크

와BTS등을꼽았다.

14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문화부

가 어린이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 어린이들은 블랙핑크와 태국인 멤버

리사,BTS등을만나고싶다고답했다.

문화부가 여론조사기관 수안두싯폴

에 의뢰해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2만1

천627명이참여했다.

어린이들은 가수를 가장 만나고 싶

다고 답했으며, 문화부가 발표한 가수

부문명단5팀(명)중리사를포함해K

팝이3팀이었다. /연합뉴스

태국어린이“만나고싶은인물은블랙핑크·BTS”

CMYK


